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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유류세 인하 40원 내렸다!
지경부, 3월 10-11일 예상치 82원에 못미쳐 … 세율 인하 전 물량 판매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 적용이 시행된 뒤 이틀간 전국의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40원 가량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유류세 10% 인하가 적용된 석유제품이 정유기업으로부터 출고되기 시작한 3월10일과 

3월11일 이틀간 석유공사가 전국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파악한 결과 휘발유는 리터당 40원 안팎, 경

유는 30원 안팎의 하락폭을 보였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에 따라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58원 가량의 인하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해왔다.

시행 이틀간 인하폭이 예상에 못미친 것은 주로 지방 주유소를 중심으로 소진되지 않은 세율 인하 전 확보 

물량들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도시보다는 대도시가, 일반 주유소보다는 정유기업 계통의 직영 주유소의 인하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석유제품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안양 본사를 

찾아 유가 상황실 운영현황과 4월 서비스가 시작되는 주유소 종합정보 제공시스템의 개발현황을 점검했다.

이윤호 장관은 “주유소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유사제품 단속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정상 제품의 매

출이 늘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유류세 인하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서민부담 완화와 고유가 대응방안을 다각

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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